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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미술, 참여와 개입 그리고 새로운 도시성 사이에서 흔들리다

우베 레비츠키(Uwe Lewitzky) 지음, 난나 최현주 옮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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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적 성격이 강한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은 대체로 사회적 
접촉에 집중하고 도시가 아니라 그 도시의 공동체들commu-
nities 에게 고유한 정체성을 부여하려 한다. 새로운 장르 
공공미술과 새로운 공공미술과의 또 다른 차이점은 수용자의 
범위다. 즉 새로운 고공미술이 특권화된 일부 공중을 위해 
도심 체험 공간의 서비스 미술로서 조성된 반면, 새로운 장르 
공공미술은 약자인 부분공중을 위하여 공공적이고 사회적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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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간들을 마련하였다. 그들의 작업은 곧 부분공중이 지배적인 
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평등화를 목표로 저항적 입장에 
선 예술 실천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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